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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 없이 출범…市, 명확한 답변없이 유감표명만 대구시는 ‘문화로 시작하는 대구, 문화를 창조하

는 대구’를 모토로 품격 높은 문화창조 도시를 구현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문화

를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자 문화재단설립을 추진했으나, 이를 이끌어 갈 대표이사 

및 이사를 선정 하지도 못한채 출범시키는 등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.  

 

대구문화재단은 자본금 194억 원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만들어져 대구문화예술의 수준을 

높이고 시민이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할 뿐 만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대구문화예

술의 양적.질적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지역사회의 큰 기대를 받고있다.  

 

그런데, 대표이사와 이사 선정 문제로 시작부터 삐꺽거리고 있다.  

 

10일 대구시에 따르면 “지난 2월 5일 발기인 총회를 시작으로 재단설립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고 덕

망있는 인사를 선임하여 대구문화재단이 공식출범하게 되어있었는 데, 7명의 추천위원회에서 후보

자에 대하여 3월 2일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위원별로 채점한 결과, 평가 내용상에 객관성과 

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대표이사 선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대표이사및 이사들을 선정하지 못

하게 되었다”는 것이다.  

 

결국 대표이사 없이 대구문화재단을 출범시키는 한심한 경우를 연출한 권영세 행정부시장는 끝까

지 확실한 답변은 유보한 채 유감만을 토로했다.  

 

시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대구문화재단이 수장이 없는 상태로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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